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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

본과 진로성숙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S시 소재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423부의 설문지

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9.0을 활용하여 각 변인의 상관 분석 및 구조방

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팬텀변수를 사용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변인의 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가 매개하는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가 순차적으로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상담 장면에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의 종합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

과 상담의 개입 지점 및 방향에 대한 제언 및 의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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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이 속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는 아동이 

사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사회 적응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며, 초등학생 시기는 삶의 중심

이 가정이었던 아동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성장해나가는 시간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또래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므로(김비 외, 2019), 초등학생에게 

학교적응은 주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학교적응은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요구와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권혜진, 성미영, 2014), 학교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교사, 친구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

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등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추구하

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을 말한다(이정윤, 이경아, 2004; 차유림, 2001). 학교에 성공적으

로 적응한 학생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원만한 학교생활은 학생에게 심리

적 안정과 자신감을 만들어 내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

를 맺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이서희, 2019). 

반면 학교적응 실패로 인한 부모, 친구, 교사의 부정적 평가는 학생에게 심리적 위축 및 불안

감을 유발하며,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김영란, 2019; 차유림, 2001). 

학교 부적응은 기본적으로 수업 태도 불량, 교우관계 문제, 학교 불만족 등으로 나타나며, 심각

한 경우 무단결석, 학교폭력, 비행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박상민, 2008; 정영숙, 2013). 이러한 

부적응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지고(박은선, 2000), 이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송영경 외, 2011) 조기 개입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Erikson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로 명명하며, 창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자아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

라고 하였다(신성철, 2014). 그런데 이 시기의 학생들은 사춘기로 인한 신체·심리적 변화가 동반

되며, 다양한 문제가 표면화되고 내‧외적인 갈등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주연, 2021).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은 저학년과는 발달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적응 

과정의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정서적으로 미성숙하며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김춘경 외, 2016) 

정서적 안정과 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아동기의 특성

에 주목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다. 아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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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욕구가 충족될 때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지란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도움과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며(Cohen & Hoberman, 1983),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 관련된 핵심 요인이다(최진아, 이숙, 1996). 선행연구들은 가족, 친구, 교사로부터 높은 수준

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한별, 2015; 유병선 

외, 2008).

한편 최근 학생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병리 중심 접근과는 다른 관점이 필요

하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Sarracino et al., 2011),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된 긍정적 

특성을 활용해 부적응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허영진, 2017,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에 주목하고 있다(김성

호, 2016; 이주연, 2021).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최아라, 이숙, 2016),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을 자본의 형태로 개념화하여 만든 복합

적인 심리역량이다(여인주, 2014). 이는 학생이 목표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내적 힘으로(박미진, 2019),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

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보다 원만하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상태적 속성을 띄기 때문에, 연습과 훈련 등 후천적 노력을 통해 개발 및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본개념을 초월하는 장점이 있다(Luthans & Youssef, 

2004; 김성호, 2016, 재인용). 이에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키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정적 효과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강진, 2020; 

권수정, 2022). 이청화(2022)는 가족, 또래,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이 자신을 긍정

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직면하는 과업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돕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그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심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적응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

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진로성숙도를 

들 수 있다.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진로성숙도는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과 선택을 통합·조정해 나가는 능력과 태도의 정도를 의미하며

(남궁정, 2004), 계획성, 자기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정익중 

외,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자기에 대한 인식과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형성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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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시기이며(황매향 외, 2025), 이 시기의 진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특히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미래 진로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

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보이는 경향이 보고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완화

하고 진로성숙을 촉진하기 위한 심리·정서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백서호, 김장회, 

2024). 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고

하였고(김병하, 2017; 김태영, 2016), 진로교육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의가 이

루어졌다(연은모, 2018).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을 추론할 수 있다(금지헌, 

2012).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진로 탐색 행동을 촉진하고 진로 선택을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이상희, 2005),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

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최은희, 2007; 최혜경, 2022). 이러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변인으

로 작용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나아가 긍정심리자본은 자신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 행동을 강화하고, 

의미 있는 진로 탐색 및 계획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긍정심리자본은 진로

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윤희, 2022),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과 같은 긍정심

리자본의 하위요인들도 진로성숙도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영, 2016; 이영남, 

2019; 임지윤, 2018; Creed at el., 2002).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예측한다.

학교적응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가족, 학교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

는 현상으로(이지언 외, 2014), 단일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효과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요인적 접근을 바탕으로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최아라, 2017). 즉,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변인이 어떻게 구

조적으로 연계되는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

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고, 학교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한 실질적 개입 전략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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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가 매개하는 모형은 타당한가?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

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넷째, 초등학교 고학

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S시 소재 2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IRB) 연구 승인 후, 학교 관리자 및 학급 담임교사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조

사 지침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은 연구 대상자가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가정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하여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 있거나 동일 

번호 반복, 무작위 응답 등으로 판단되는 불성실한 응답 49부를 제외한 42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07명

(48.9%), 여자 216명(51.1%)이고, 학년은 5학년 214명(50.6%), 6학년 209명(49.4%)이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23)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07 48.9

여자 216 51.1

학년
5학년 214 50.6

6학년 209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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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조수정(2014)이 국내외 관련 연구들과 개방형 문항을 기초로 개발

한 학령 후기 아동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태도/규칙준수(9문항), 또래와

의 관계(7문항), 교사와의 관계(8문항), 학교만족감(6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은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1,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학업태도/규칙준수 .885, 또래와의 관계 .908, 교사와의 관계 .903, 

학교만족감 .900, 전체 .951로 나타났다. 

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obow와 Ulman(1989)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erman(1983)이 제작한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Lemper 외(1989)의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한미현(1996)이 번안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지지(8문

항), 가족지지(8문항), 교사지지(8문항)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9,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친구지지 .917, 가족지지 .924, 교사지지 .881로 나타났다.

다.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등(2006)의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와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

과 관련된 국내외 척도들을 분석하여 개발한 박미진(2019)의 아동용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6문항), 희망(8문항), 탄력성(3문항), 낙관성(4문항)의 4개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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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3,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효능감 .829, 희망 .826, 탄력성 .791, 

낙관성 .838으로 나타났다.

라.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임언 외, 2001)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를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정익중 외(2011)가 수정 및 개발한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계획성(7문항), 자기이해(6문항), 일에 대한 태도(5문항), 독립심

(4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7,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계획성 .879, 자기이해 

.871, 일에 대한 태도 .734, 독립심 .818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소속 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IRB)에 연구 승인을 받은 후 2023년 7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자가 직접 S시 소재 초등학교의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에게 연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 뒤 협조를 구하여 진행되었다. 설문지

는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를 묻는 총 97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안내, 응답 주의사항, 설문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인구통학적 문항

이 포함되었다. 응답 시간은 평균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자료는 총 472부를 수집하였

으며 부적합한 49부를 제외한 423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과 AMOS 2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 왜도 및 첨도를 계산하여 정규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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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NFI, CFI, TLI, RMSEA 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곱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각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교

적응은 평균 3.280점(SD=.451),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82점(SD=.577),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3.708점(SD=.704), 진로성숙도는 평균 3.872점(SD=.650)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West 

et al., 1995).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a와 Parker(2005)의 기준에 따라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0~.1은 매

우 낮은 상관, .1~.2는 약한 상관, .2~.4는 보통, .4~.6은 비교적 강한 상관, .6~.8은 강한 상관, 

.8~1.0은 매우 강한 상관으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적응은 사회적지지(r=.670, p<.01)와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심리자본(r=.585, p<.01)과 진로성숙도(r=.587, p<.01)와는 비

교적 강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r=.572, p<.01)과 

비교적 강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r=.495, p<.01)는 보통의 정적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r=.607, p<.01)와 강한 정적상

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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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N=423)

주1. 1: 학교적응, 1-1: 학업태도/규칙준수, 1-2: 또래와의 관계, 1-3: 교사와의 관계, 1-4: 학교만족감, 2: 사회적 지지, 2-1: 친구지지, 

2-2: 가족지지, 2-3: 교사지지, 3: 긍정심리자본, 3-1: 자기효능감, 3-2: 희망, 3-3: 탄력성, 3-4: 낙관성, 4: 진로성숙도, 4-1: 계획성, 

4-2: 자기이해, 4-3: 일에 대한 태도, 4-4: 독립심

주 2. **p<.01, *p<.05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가.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는지 확인하고 측정모형의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분석에서는 학교적응,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를 잠재변인으로 하고, 각 변인의 원척도 하위요인을 측정변수로 설정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으나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문항 묶음 기법을 활용하였다. 

문항묶음은 요인계수의 크기가 유사하도록 문항을 분배하는 균형할당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1 1-1 1-2 1-3 1-4 2 2-1 2-2 2-3 3 3-1 3-2 3-3 3-4 4 4-1 4-2 4-3 4-4

1 1

1-1 .841** 1

1-2 .795** .516** 1

1-3 .840** .623** .539** 1

1-4 .860** .631** .610** .644** 1

2 .670** .509** .597** .594** .540** 1

2-1 .546** .399** .644** .354** .429** .804** 1

2-2 .407** .359** .328** .342** .326** .772** .418** 1

2-3 .636** .448** .438** .719** .526** .794** .474** .416** 1

3 .585** .474** .555** .374** .553** .572** .536** .412** .405** 1

3-1 .495** .430** .447** .311** .465** .409** .361** .301** .305** .872** 1

3-2 .569** .464** .546** .363** .528** .562** .547** .392** .389** .921** .713** 1

3-3 .438** .307** .451** .279** .432** .498** .478** .366** .335** .838** .632** .717** 1

3-4 .514** .412** .479** .338** .491** .537** .491** .390** .390** .857** .658** .707** .695** 1

4 .587** .540** .492** .433** .489** .495** .405** .354** .415** .607** .542** .593** .437** .507** 1

4-1 .522** .483** .425** .375** .454** .460** .375** .336** .379** .575** .520** .553** .412** .489** .846** 1

4-2 .535** .457** .519** .368** .439** .481** .425** .343** .371** .620** .537** .582** .498** .536** .824** .593** 1

4-3 .454** .461** .290** .379** .373** .348** .229** .272** .325** .366** .336** .397** .207** .274** .776** .544** .471** 1

4-4 .287** .262** .252** .220** .222** .201** .178** .105* .193** .248** .227** .250** .164** .199** .692** .398** .432** .545** 1

M 3.28 3.24 3.41 3.36 3.08 4.08 4.00 4.36 3.88 3.71 3.65 3.86 3.48 3.68 3.87 3.73 3.90 3.98 3.95

SD .45 .49 .57 .50 .64 .58 .75 .73 .72 .70 .78 .71 .96 .89 .56 .81 .87 .75 .84

왜도 -.788 -.624 -1.035 -.789 -.657 -.403 -.598 -1.144 -.271 -.308 -.086 -.561 -.252 -.397 -.676 -.552 -.779 -.771 -.771

첨도 1.118 .842 .738 .712 .263 -.460 -.130 .515 -.521 -.362 -.648 .003 -.596 -.257 .706 -.001 .020 .20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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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희 & 정송, 2014), 요인당 3~4개의 문항묶음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선행 연구(이지현 & 

김수영, 2016)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는 3개,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은 4개의 묶음

으로 설정하였다. 문항 묶음 후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든 지표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χ²/df < 3, RMSEA ≤ .08, NFI, CFI, TLI 

≥ .90일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노경섭, 2019; Schermelleh-Engel et al., 2003). 이에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연구모형은 측정모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므로 

별도의 구조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한 모형을 바탕으로 잠재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측

정 모형은 [그림 1]에,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회귀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모수추정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측정모형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77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NFI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39.901 84 .963 .976 .970 .066 (.057~.076)

적합도 - - ≥.90 ≥.90 ≥.90 ≤.08

<표 4>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p<.001

나. 연구모형 검증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도 검증 

결과는 [그림 2]와 <표 5>에 제시하였다.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1 1.000 .896

사회적지지2 1.025 .854 .043 23.605***

사회적지지3 1.068 .872 .044 24.49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1 1.000 .905

긍정심리자본2 1.072 .905 .037 29.079***

긍정심리자본3 .984 .875 .037 26.827***

긍정심리자본4 .954 .882 .035 27.347***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1 1.000 .931

진로성숙도2 .923 .884 .032 28.723***

진로성숙도3 .907 .813 .038 23.701***

진로성숙도4 .944 .848 .036 26.011***

학교적응

학교적응1 1.000 .931

학교적응2 .936 .916 .028 33.812***

학교적응3 1.026 .934 .028 36.094***

학교적응4 .997 .923 .029 3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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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C.R.

사회적 지지 →

긍정심리자본 .852 .622 .065 13.180***

진로성숙도 .251 .218 .063 3.958***

학교적응 .379 .482 .040 9.582***

긍정심리자본 →
진로성숙도 .428 .511 .047 9.083***

학교적응 .081 .141 .030 2.651**

진로성숙도 → 학교적응 .185 .271 .034 5.517***

 ***p<.001, **p<.01 

다.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를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검토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

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비모수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에서 2,000회 복원추출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팬텀변수로 추정할 경우 비표준화계수는 정확하게 산출되나, 

표준화계수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배병렬, 2017), 본 연구에서는 비표준화 회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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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모형의 전체 매개효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사회적 지지 → 학교적응 .562*** .379*** .183*** .492~.641

 ***p<.001

<표 7>은 개별 매개경로에 대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B=.047, 95% 신뢰구간 .015,~.10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진

로성숙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B=.068, 95% 신뢰구간 .024~ .129, 

p<.01) 역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학교적응

에 이르는 경로(B=.069, 95% 신뢰구간 -.019~.138, p≥.05)는 ,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를 통해 

학교적응에 유의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긍정심리자본은 단독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하지만, 진로성숙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팬텀변수로 검증한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p

사회적 지지 → 긍정심리자본 → 학교적응 .069 .041 -.019~.138 .143

사회적 지지 → 진로성숙도 → 학교적응 .047 .022 .015~.106 ***

사회적 지지 → 긍정심리자본 → 진로성숙도 → 학교적응 .068 .026 .024~.129 **

 ***p<.001, **p<.01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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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위기 및 변화 상황에

서 완충 역할을 하며 적응적 행동을 유도한다는 선행연구(Barrera, 1986; 곽미아, 2022)와 맥을 

같이하며, 사회적 지지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기존 연구(김한별, 2015)와도 일

치한다. 즉,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여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돕고, 문제행동을 감소시켜 원만히 학교에 적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생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일상

적 도전 속에서 긍정적 동기를 유지하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타인의 지지가 긍정심리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권수정, 2022; 이청

화, 202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자아인식을 높이고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진로성숙도 또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

적 지지가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에 모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성이 학생의 진로탐색 행동과 미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함을 의미하

며, 이러한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들(임지윤, 2018; 정은영, 2013)과도 일치한다. 긍정심리자본

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며, 자기 및 직업 세계

를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진로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

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이 

되어,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신성철, 최성열, 2022; 김비 외, 2019)와도 부합한다.

더불어 진로성숙도는 학교적응에 정적 효과를 보여, 관련 선행 연구(김병하, 2017)를 지지하

였다. 이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충실히 임하며, 

학교교육이 자신의 삶과 진로에 유의미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학교적

응을 위해서는 자신의 미래와 현재의 학교생활을 연결짓는 인식 및 동기가 필요하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초기 측정모형은 모형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주요 변수의 측정 변수들을 균형할당방법으로 문항 묶음한 결과,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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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설정된 모든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구조

모형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적 지

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성숙도, 학교적응 간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들 변인 간의 

이론적 관계가 실제 초등학생들의 심리‧ 행동적 특성과 부합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초등학생

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에서 다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학교적응을 단순한 외현적 행동이나 학업 성과의 문제가 

아닌 정서적 자원과 진로발달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곽미아, 2021)와는 대조적인데, 

기존의 연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서 연구대상의 차이로 발생한 결과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발달 수준, 

학습적 요구,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에 있으며, 기초 학습 능력과 성역할 

정체성 형성, 근면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다. 반면 중·고등학생은 ‘정체성 대 혼란’ 단계에 해당

하며, 교육 및 진로 관련 목표 설정, 삶의 의미 탐색, 사회적 역할 수행 등 보다 복합적인 적응 

과업에 직면한다(이영옥, 2010; Sharp, 2016/2019). 학업적 요구의 측면에서는 중학생은 초등

학생보다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황혜정, 2006),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초등학생이 중학

생보다 부모나 교사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조은정, 2014). 

이러한 차이는 정서적 자원인 긍정심리자본이 매개 변인으로 기능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초등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지영, 2015; 조세

영, 2022)와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연은모, 2018)를 

지지한다. 또한 진로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결여된 학생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 선행연구(금지헌, 2012)와 맥을 같

이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 가치관 등을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관심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진로성숙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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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교생활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진로성숙도를 활용한 상담적 개입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학생의 학교적

응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 탐색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 검사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진로성숙도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두 변인을 함께 다루는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적응을 증진시킨다는 연구(정영숙, 2013)가 보

고된 바 있다. 진로와 관련된 미래 목표 설정은 교과 성취도와도 연결되며, 학생의 성장과 자아

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동욱, 손원숙, 2014).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한 상담적 개입과 교육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내용이 초등 5~6학년군 교육과정 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권수정, 2022)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혜경, 

이희경, 2004; 유은경, 2018; 임지윤, 2018)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며, 진로성숙도가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소정, 2021)를 지지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로 인해 긍정심리자

본이 높아지는 경우는 바로 학교적응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사회적 지지로 인해 높아진 긍정심

리자본이 진로성숙도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로

성숙도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금지헌, 2012). 이러한 점에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

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교사의 현장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의 지속적

인 연구와 실천적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서는 진로성숙도 뿐만 아니라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키는 개입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자

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성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진로 인식과 계획 행동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학교생활에 대한 목표의식과 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지지가 

낮아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원할 때, 긍정심리자본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나 프로

그램을 먼저 제공하고 이를 진로 발달과 연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Seligman(2002/2020)의 긍정 정서를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증진시키는 방안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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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는 감사와 용서, 망각을 통해 과거의 부정 정서를 긍정 정서로 재해석하고, 낙관성과 

희망을 키워 미래의 긍정정서를 높이며,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고 마음챙김하는 경험을 통해 긍

정 정서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에 기반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및 상

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교 현장 적용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이는 다요인적 접근을 바탕으로 개인의 내

적 특성과 진로 관련 요인을 함께 고려한 구조모형을 제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상담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성숙도를 주요 중재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환경적 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적 요인을 증진시키는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학교 현장에 유의미한 실천적 방안을 제공한다. 셋째,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을 토대로 진로성

숙도를 순차적으로 강화시키는 전략이 학교적응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두 변인을 

연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S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적 범위를 넓히고,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균등한 분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한 표집 절차를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기반한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응답 왜곡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를 제언한다.

※ 논문 투고일: 2025. 09. 15.   ※ 논문 수정일: 2025. 11. 20.  ※ 게재 확정일 :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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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Yang, Yunhee1, Seon, Hye-Yon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472 student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 City S. After excluding non-responses, 423 questionnaires were finally us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9.0 to conduct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ing of each variable, and bootstrapping using phantom 

variables to verify the effect and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model mediated b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valid.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Thir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were found to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need for 

comprehensive intervention of social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maturity in the counseling context for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adjusting to school, as well a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points and directions in counseling.

Keywords :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areer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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